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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1~6학년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철자 민감도 채점 체계(Korean Spelling Sensitivity Score: SSS-K)를 적용하여 철자 오류 수준의 분포 양상과 발달적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확도 기반 채점 방식과 비교하여 SSS-K의 진단적 민감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은 난독증 아동 62명과 일반 발달 아동 37명이었다. 철자 수행은 받아쓰기 과제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반응은 단어 정확률(percentage of words correct: PWC), 자소 정확률(grapheme percent correct: PGC), 창안적 채점(phonologically plausible coding: PPC), 그리고 SSS-K 기반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및 학년별로 오류 수준(0~3)의 분포를 비교하였고, 난독증 집단 내에서는 학년에 따른 발달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철자 수행과 해독 능력 및 음운처리 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난독증 아동은 학년에 따라 철자 오류 수준의 분포가 이질적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에서도 낮은 수준의 오류 반응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일반 발달 아동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언어학적으로 정교한 철자 반응으로 빠르게 수렴하였다. 난독증 아동의 철자 정확도는 학년에 따라 향상되었으나, SSS-K 기반 지표는 기존 정확도 지표보다 철자 발달의 질적 변화를 더 민감하게 포착하였다. 철자 수행은 해독 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론:
            난독증 아동의 철자 발달은 단순한 발달 지연 모델을 넘어, 여러 오류 수준이 동시에 나타나는 비전형적 발달 특성을 지닌다. SSS-K는 발달적으로 민감하고 진단적으로 유용한 평가 틀을 제공하며, 철자 발달 이론의 확장과 근거 기반 중재 계획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tility of the Korean Spelling Sensitivity Score (SSS-K) as a developmentally sensitive measure of spelling performance in Korean-speaking children with dyslexia in grades 1 through 6. The study examined distribution patterns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spelling error levels and evaluated the diagnostic sensitivity of the SSS-K compared with conventional accuracy-based scoring methods. 

          

          
            Methods:
            Participants were 62 children with dyslexia and 37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pelling performance was assessed using a dictated word-writing task. Dictation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 of words correct, grapheme percent correct, phonologically plausible coding, and SSS-K–based measures to capture both accuracy and qualitative error-level characteristics. Error-level distributions (Levels 0~3) were compared across groups and grades. Within the dyslexia group, grade-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in error patterns were examined. Associations between spelling performance, decoding ability, and phonological processing skills were also analyzed.

          

          
            Results:
            Children with dyslexia showed heterogeneous distributions of spelling error levels across grades, with lower-level error responses persisting even in upper elementary grades. In contrast,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howed rapid convergence toward higher-level, linguistically informed spelling responses. Although spelling accuracy improved with grade level in children with dyslexia, SSS-K–based measures were more sensitive than accuracy-based indices in detecting qualitative developmental changes. Spelling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coding ability, whereas associations with phonological processing were less consistent.

          

          
            Conclusions:
            Spelling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yslexia reflects a non-typical developmental trajectory characterized by the coexistence of multiple error levels rather than a simple developmental delay. The SSS-K provides a developmentally sensitive and diagnostically informative framework with important implications for spelling assessment, theoretical models of spelling development, and evidence-based interven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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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읽기와 쓰기는 학령기 학업 수행을 결정짓는 핵심 문해 능력이며, 이후 학업 및 직업 수행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기술이다(Snow et al., 1998; Wagner et al., 1997). 그중 철자(spelling)는 표면적으로는 문자 표기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기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언어ㆍ인지 기반 기술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적 능력이다(Berninger & Richards, 2002; Ehri, 2000; Treiman & Bourassa, 2000). 철자 수행에는 음운 정보의 분절과 변환 능력뿐 아니라 자소-음소 대응 지식, 철자 규칙, 형태소 표기 지식, 시각적 처리, 작업기억 등이 동시에 요구된다(Kim & Schatschneider, 2017). 즉, 철자는 아동이 언어 체계를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문해 능력의 질적 수준을 민감하게 드러내는 지표로 기능한다(Ahn et al., 2006; Masterson & Apel, 2010; Reed, 1989).

      철자 발달은 읽기 발달과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으로 진행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철자와 읽기는 공통의 음운ㆍ철자법 처리 기반을 공유하며, 철자 수행은 읽기 수행의 부산물이 아니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관된 문해 기술로 발달한다(Ehri, 1997; Kim et al., 2021). 특히 철자는 아동이 음운 지식, 철자 규칙, 형태적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를 산출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문해 발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Apel & Masterson, 2001).

      한국어 철자 발달 역시 음운적 대응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철자 규칙과 형태적 정보가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경로로 발달한다(Kim, 2009; Yang, 2009, 2014). 이러한 발달 양상은 음운-철자법-형태 체계가 상호작용적으로 조직된다는 ‘삼중 단어 구성 이론(triple word-form theory)’의 관점과도 부합하며, 한국어 철자 발달이 단순한 음운 표기 능력을 넘어 고차원적 언어 처리 과제임을 시사한다(Shin et al., 2015). 

      그러나 한국어는 자소-음소 대응이 비교적 투명한 언어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음절 기반 문자 구조, 복잡한 종성 체계, 다양한 음운 변동 규칙, 조사ㆍ어미 표기와 같은 형태적 정보 처리 요구로 인해 철자 산출 과정에서 상당한 언어적 처리 부담이 발생한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적인 철자 정확도는 향상되지만, 학령기 전반에 걸쳐 철자 수행의 질적 변이는 지속적으로 관찰된다(Shin et al., 2015).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에서 이러한 특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난독증은 음운처리의 취약성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며(Bishop & Snowling, 2004; 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2002), 이로 인해 해독뿐 아니라 철자 산출에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ㆍ외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난독증 아동은 철자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학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철자 수행이 전형적인 발달 경로를 따르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Kim & Pae, 2025; Kim et al., 2018; Lee et al., 2023; Shin & Pae, 2020).

      한편, 국내 철자 평가는 단어 단위 정확도(percentage of words correct: PWC)나 자소 단위 정확도(percentage of graphemes correct: PGC)와 같은 정ㆍ오 반응 중심의 지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채점 방식은 철자 수행의 전반적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동일하게 오답으로 처리되는 반응들 간의 발달적 의미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Kim, 2025). 즉, 철자 반응이 어느 정도의 언어 지식을 반영하고 있는지, 오류가 발달적으로 어떠한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구분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음운적으로 타당한 오류에 부분 점수를 부여하는 창안적 채점(phonologically plausible coding: PPC)이 제안되었으나(Clemens et al., 2014; Lee et al., 2020), 이 역시 철자 수행을 주로 음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그쳐, 학년에 따른 철자 수행의 질적 변화나 발달적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채점 방식은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을 전반적인 저성취 수준으로 단순화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달적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Masterson과 Apel(2010)은 철자 오류를 정ㆍ오 반응이 아닌 발달적 민감도 수준으로 평가하는 Spelling Sensitivity Score(SSS)를 제안하였다. SSS는 철자 반응이 반영하는 언어 지식의 수준을 연속적인 점수 체계로 제시함으로써, 철자 발달의 질적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Williams & Masterson, 2010). 다만 SSS는 영어 철자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된 도구로, 음절 구조와 형태 체계가 상이한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Moll et al., 2014).

      최근, 한국어 철자 구조와 발달 특성을 반영한 Spelling Sensitivity Score-Korean(SSS-K)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난독증 아동과 일반 아동의 철자 수행을 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되었다(Kim, 2025). 그러나 선행 연구는 주로 집단 간 점수 차이와 도구의 타당성 검증에 초점을 두었고, SSS-K 점수가 반영하는 오류 수준의 분포 구조와 그 발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SSS-K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난독증 아동의 철자 오류를 오류 유형의 분류가 아닌, 오류 수준의 분포 구조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년과 집단에 따라 철자 오류 수준(0~3점)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오류 수준 구조가 철자 수행의 발달 양상과 해독 및 음운처리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을 단순한 수행 저하가 아닌, 발달적으로 조직된 오류 구조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 및 집단에 따라 SSS-K 기반 철자 오류 수준(0~3점)의 분포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 지표(PWC, PGC, PPC, SSS-K 계열)는 학년에 따라 서로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 지표(SSS-K 계열, PWC, PGC, PPC)는 해독 및 음운처리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해독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난독증 아동 62명과 일반 아동 37명으로, 총 99명이었다. 난독증 아동은 인지능력은 평균 이상이나 해독 수행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아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한국 웩슬러아동지능검사 5(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ifth Edition: K-WISC-V, Kwak & Jang, 2019)의 전체지능지수(FSIQ) 85 이상, 한국어읽기검사(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의 해독 수행이 25%ile 미만, 수용ㆍ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의 수용어휘 점수가 30%ile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주의력 문제, 정서ㆍ행동 문제, 감각장애, 교육 경험의 결손을 동반하지 않으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만을 포함하였다.

        일반 아동 집단은 학습 부진, 읽기 및 쓰기 어려움, 언어발달 지연, 발달장애 진단 이력이 보고되지 않은 아동으로, 교사 보고를 통해 학업 및 언어발달 전반에서 임상적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만을 포함하였다. 

        난독증 아동의 학년 분포는 초등학교 1학년 27명, 2학년 10명, 3학년 9명, 4학년 6명, 5학년 5명, 6학년 5명이었다. 학년 분포의 불균형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년을 저학년(1학년), 중학년(2~3학년), 고학년(4~6학년)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개별 학년 단위 비교가 아닌, 발달 단계별 철자 수행 및 오류 수준 분포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 전략이다. 학년 재분류에 따른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 난독 집단 내 학년 간 인지 및 언어 관련 기초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일반 아동은 초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일반 아동의 철자 수행이 초등 3학년 이후 비교적 안정화된다는 선행 연구(Shin & Pae, 2020)에 근거하여, 학령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철자 수행 및 오류 수준 분포를 제시하기 위한 참조 집단(reference group)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D센터, S센터, 그리고 D학교에서 수집된 기존 평가 기록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개인 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는 제거하여 익명화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자료 분석 연구로서 연구 윤리 기준을 준수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Low
              	Middle
              	High
              	Total
            

            
              	G1
              	G2
              	G3
              	G4
              	G5
              	G6
            

          
          
            	DC
            	Male
            	15
            	8
            	7
            	5
            	3
            	4
            	42
          

          
            	Female
            	12
            	2
            	2
            	1
            	2
            	1
            	20
          

          
            	TD
            	Male
            	8
            	10
            	-　
            	-　
            	-　
            	-　
            	18　
          

          
            	Female
            	9
            	10
            	-
            	-
            	-
            	-
            	19
          

          
            	Cognitive, language, and read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dyslexic group
          

          
            	FSIQ
            	93
            	97
            	93
            	94
            	101
            	98
            	96
          

          
            	VCI
            	102
            	102
            	97
            	95
            	101
            	95
            	99
          

          
            	VSI
            	94
            	95
            	87
            	85
            	115
            	111
            	98
          

          
            	FRI
            	93
            	96
            	90
            	103
            	119
            	103
            	101
          

          
            	WMI
            	92
            	92
            	97
            	82
            	102
            	100
            	94
          

          
            	PSI
            	91
            	86
            	98
            	94
            	78
            	102
            	91
          

          
            	REVT
            	70
            	74
            	87
            	99
            	115
            	107
            	92
          

          
            	Dec
            	17
            	33
            	51
            	56
            	64
            	58
            	47
          

          
            	PA
            	10
            	13
            	13
            	20
            	25
            	21
            	17
          

        

        
          
            Note. FSIQ=Full Scale IQ (K-WISC-V); VCI=verbal comprehension index; VSI=visual spatial index; FRI=fluid reasoning index; WMI=working memory index; PSI=processing speed index; REVT=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Dec=word decoding score (KOLRA); PA=phonological awareness score (KOLRA); DC=dyslexic children;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G=grade.
          

        

        

      

      
        2. 연구 절차
        
          1) 철자 과제
          철자(spelling) 과제는 한국어 읽기검사(KOLRA) 받아쓰기 목록을 사용하였다. KOLRA 받아쓰기는 2~4음절의 낱말 9개와 2~6어절로 이루어진 문장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철자 산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이다. 검사는 각 센터의 언어재활사가 표준화된 검사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2) 해독과 음운처리 능력 과제
          해독(decoding)과 음운처리 능력 과제는 한국어 읽기검사(KOLRA)의 낱말읽기와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목록을 사용하였다. 해독 검사는 40개의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과 40개의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로, 80개의 2음절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인식 과제는 음절 수준에서의 합성과제와 탈락과제가 각각 5문항씩 총 10문항, 음소 수준에서의 합성과제와 탈락과제가 각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빠른 이름대기 과제는 음운회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로, 숫자와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기억 과제는 2~5음절의 무의미 낱말을 따라 말하기 과제로,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각 센터에서 언어재활사와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3. 쓰기 점수 채점 방식 
        본 연구는 기존의 정확도 중심 채점 방식(PWC, PGC, PPC)과 SSS-K 기반 채점 방식(SSS-W, SSS-E, SSS-W-P, SSS-E-P)을 모두 적용하였다.

        
          1) PWC: 단어 정확률 
          PWC(percentage of words correct)는 단어 혹은 어절 기준 정ㆍ오 채점 방식으로 목표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준다. 예를 들어, ‘껍질’을 정확히 쓴 경우는 1점을 부여하지만, 그 외의 반응인 ‘껍찔’, ‘꺽질’, ‘꺼지’ 모두 0점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의 PWC 최고 점수는 30점이며, 단어(어절) 정반응률은 ‘(정확히 쓴 어절 수/전체 어절 수)×100’으로 산출한다. 

        

        
          2) PGC: 자소 정확률
          PGC(percentage of graphemes correct)는 어절을 구성하는 자소(grapheme) 단위를 기준으로 일치한 자소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PGC 최고 점수는 214점이며, 자소 정확률은 ‘정확히 쓴 (자소 수/전체 자소 수)×100’으로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껍질’을 정확히 쓴 경우에는 ‘ㄲ,ㅓ,ㅂ,ㅈ,ㅣ,ㄹ’에 대해 6점을 부여하였다. ‘꺼지’라고 반응한 경우는 ‘ㄲ,ㅓ,ㅈ,ㅣ’에 대해 4점을, ‘껍찔’이라고 반응한 경우에는 ‘ㅈ→ㅉ’로 불일치한 자소를 제외하고, 목표 철자와 일치한 자소(ㄲ,ㅓ,ㅂ,ㅣ,ㄹ)에 한해 5점을 부여한다. ‘꺽질’의 경우에도 ‘ㅂ→ㄱ’의 오반응을 제외한 5점을 부여한다.

        

        
          3) PPC: 창안적 채점
          PPC(phonologically plausible coding)는 목표 철자와 불일치하더라도 발음에 근거한 음운적으로 그럴듯한 철자로 판단되는 오류에 대해 단어당 보너스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Clemens et al., 2014). 단, 보너스 점수는 단어당 최대 1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분류할’을 ‘불류할’로 표기한 경우, 자소 일치 점수에 더해 음운적으로 타당한 표기 시도에 대한 보너스 1점을 추가한다.

        

        
          4) SSS-K: 철자 민감도 채점
          SSS-K(Spelling Sensitivity Score in Korean, Kim, 2025)는 철자 오류를 언어 지식 단위에 따라 점수화하는 철자 민감도 척도인 Apel과 Masterson(2010)의 SSS에 이론적 기반을 두되, 한국어 철자 발달 및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방식을 조정한 철자 채점 체계이다. 

          SSS-K 구성은 단어 전체 수준을 평가하는 SSS-W와 요소 단위를 평가하는 SSS-E로 SSS와 동일하며(Apel & Masterson, 2010), 채점 기준 및 예시는 Appendix 1, 2, 3에 제시하였다.

          (1)SSS-W

          SSS-W(SSS-words)는 단어 전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하여, 철자 오류가 목표 단어의 음운 구조와 철자 패턴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영하는지를 평가한다(Apel & Masterson, 2010). 목표 철자와 완전히 일치한 경우 3점을 부여하며, 음운 구조와 철자 패턴이 전반적으로 유지된 오류는 2점, 자소-음소 대응이 불완전하거나 음운 구조가 왜곡된 오류는 1점, 단어가 생략되었거나 목표 단어와의 언어적 대응 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이를 한국어 철자 특성에 맞게 적용한 SSS-K의 SSS-W에서는, 철자법 오류(음운변동 규칙 오류, 동음이형어 오류)와 형태론적 오류(조사ㆍ어미 오류)는 2점, 자소-음소 대응 오류나 음운 구조 손상(음소 대치, 종성 생략)은 1점,　미완성 단어나 무반응인 경우는 0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철자법적 오류와 형태론적 오류를 동일한 2점 범주로 통합하여 채점하였다.

          SSS-W 점수는 응답한 모든 어절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최고점은 3점이다.　

          (2)SSS-E

          SSS-E(SSS-elements)는 동일한 철자 반응을 대상으로 하되,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 언어 요소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각 요소의 처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SSS-W가 단어 전체 수준의 요약 지표라면, SSS-E는 오류가 집중되는 언어 지식 수준을 분해하여 제시하는 분석 지표에 해당한다.

          SSS-E는 어절을 구성하는 요소 단위를 설정한 뒤, 각 요소의 정확성과 철자지식 수준을 0~3점으로 채점한 평균 점수이다. 자립형태소(낱말)는 자소(자모) 단위를 요소로, 의존형태소(조사ㆍ어미)는 형태소 단위를 1요소로 설정하였다. 각 요소에 대해 목표 철자와 정확히 일치한 경우 3점, 오류가 있으나 음운적ㆍ형태론적 근거가 유지된 경우 2점, 언어적 대응 관계가 약한 경우 1점, 요소가 생략된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요소별 점수를 평균하여 SSS-E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최고점은 3점이다. 

          (3)SSS-W-P

          SSS-W-P는 SSS-W 점수의 총합을 백분율로 환산한 지표(SSS-words percentage)로, 질적 점수를 기존 정확도 지표와 비교하기 위해 산출하였다.

          (4)SSS-E-P

          SSS-E-P는 SSS-E의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뒤, 전체 가능한 최대 점수 대비 백분율로 환산한 지표(SSS-elements percentage)이다.

        

      

      
        4. 신뢰도
        신뢰도 확인을 위해 두 명의 1급 언어재활사가 모든 반응을 독립적으로 채점하였다. PWC와 PGC는 규칙 기반의 정ㆍ오 판단에 의해 채점하였으며, 채점자 간 일치율이 100%였다. PPC(κ=.97)및 SSS-W(κ=.97)는 Cohen’s κ로 산출하였고, SSS-E는 요소별 점수(0~3)가 범주화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서열 범주 자료이므로 Cohen’s κ를 산출하였다(κ=.94). 

      

      
        5. 자료 분석
        우선 각 채점 방식(PWC, PGC, PPC)과 SSS-K 하위 지표(SSS-W, SSS-E, SSS-W-P, SSS-E-P)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철자 수행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첫째, 학년 및 집단에 따른 철자 오류 수준(0, 1, 2, 3점)의 분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철자 반응을 오류 수준으로 분류한 후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난독증 아동은 학년 발달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저학년(1학년), 중학년(2~3학년),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 아동은 1~2학년으로 구성된 저학년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포함된 경우에는 Fisher의 정확 검정을 병행하였다. 유의한 분포 차이가 나타난 경우, 효과크기 지표로 Cramer’s V를 산출하였다. 

        둘째,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이 학년에 따라 어떠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학년(저ㆍ중ㆍ고)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철자 채점 지표(PWC, PGC, PPC, SSS-K 계열)를 종속변수로 한 일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Bonferroni 사후검정을 통해 학년 간 수행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난독증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철자 수행 지표(PWC, PGC, PPC, SSS-K 계열)와 해독 능력 및 음운처리 능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r)을 실시하였다. 또한 철자 수행이 해독 능력을 예측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해독 능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SSS-K 하위 지표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는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였다. 추가로 기존 정확도 중심 지표(PWC, PGC, PPC)를 포함한 확장 회귀 모형을 구성하여, SSS-K 지표의 예측력 변화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학년과 집단에 따른 오류 수준 분포 차이
        학년 및 집단에 따른 철자 오류 수준(0~3점)의 분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철자 반응을 오류 수준으로 분류한 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난독증 아동은 학년 발달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저학년(1학년), 중학년(2~3학년),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 아동은 1~2학년으로 구성된 저학년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단어 수준 철자 민감도 지표인 SSS-W의 오류 수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오류 수준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3)=38.02, p<.001). 난독증 아동은 전 학년에 걸쳐 오류 수준 분포의 이질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동일 학년 내에서도 0점부터 3점까지 다양한 수준의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난독증 저학년(1학년)에서는 0점 반응이 67.27%, 1점 반응이 22.73%로 낮은 수준의 반응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점 반응은 0.91%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2점 및 3점 반응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고학년(4~6학년)에서도 1점 수준의 반응이 일정 비율로 유지되어, 오류 수준 분포가 단일한 상위 수준으로 완전히 수렴하지는 않았다(Table 2). 이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오류가 학년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오류 수준이 공존하는 분포 특성을 보였음을 나타낸다.

        
          Table 2. 
				
          

          
            Distribution of spelling error levels based on SSS-W
            (%)

          
          

        

        
          
            
              	Group
              	Grade
              	Point
            

            
              	0
              	1
              	2
              	3
            

          
          
            	DC
            	Grade 1
            	67.27
            	22.73
            	0.91
            	9.09
          

          
            	Grade 2~3
            	30.64
            	26.74
            	6.96
            	35.65
          

          
            	Grade 4~6
            	11.86
            	20.34
            	8.90
            	58.90
          

          
            	Mean
            	46.37
            	23.43
            	4.14
            	26.06
          

          
            	TD
            	Grade 1
            	0.59
            	9.41
            	9.02
            	80.98
          

          
            	Grade 2
            	0.00
            	2.34
            	4.67
            	92.99
          

          
            	Mean
            	0.27
            	5.59
            	6.67
            	87.47
          

        

        
          
            Note. 0=omission or incomplete response; 1=limited linguistic correspondence; 2=partially appropriate linguistic correspondence; 3=correct spelling.
          

        

        

        반면 일반 아동의 경우 전체 반응의 87.47%가 3점 수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2점 이하 반응 비율은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2학년에서는 3점 반응 비율이 92.99%에 달해, 초기 학령기 단계에서 철자 수행이 비교적 안정화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오류 수준 분포의 집단 간 차이는 요소 수준 철자 민감도 지표인 SSS-E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Table 3). 난독증 아동은 요소 단위에서도 0점과 1점 수준의 반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단어 수준에서 관찰된 오류 수준 분포 특성이 요소 수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반 아동은 대부분의 요소를 3점 수준으로 처리하였으며, 비정확한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주로 2점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 
				
          

          
            Distribution of spelling error levels based on SSS-E
            (%)

          
          

        

        
          
            
              	Group
              	Grade
              	Point
            

            
              	0
              	1
              	2
              	3
            

          
          
            	DC
            	Grade 1
            	82.69
            	1.77
            	3.18
            	12.37
          

          
            	Grade 2~3
            	44.62
            	2.69
            	1.54
            	51.15
          

          
            	Grade 4~6
            	13.17
            	1.80
            	1.80
            	83.23
          

          
            	Mean
            	42.44
            	1.82
            	2.24
            	22.17
          

          
            	TD
            	Grade 1
            	0.00
            	0.00
            	4.40
            	95.60
          

          
            	Grade 2
            	0.00
            	0.00
            	3.43
            	96.57
          

          
            	Mean
            	0.00
            	0.00
            	3.32
            	58.89
          

        

        
          
            Note. 0=omission or incomplete response; 1=phonological error; 2=orthographic or morphological error; 3=correct spelling.
          

        

        

      

      
        2. 난독증 아동의 학년에 따른 철자 수행의 차이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PWC, PGC, PPC, SSS-K 계열)의 학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년(저ㆍ중ㆍ고학년)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모든 철자 수행 지표에서 학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5).

        난독증 아동의 학년별 각 채점 방식에 따른 철자 수행의 기술통계는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철자 수행이 향상되는 발달적 경향이 확인되었다. 정반응률 중심 지표(PWC, PGC, PPC)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수행이 상승하였으나, 중학년 이후에는 일부 지표에서 수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반면 오류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SSS-K 기반 지표는 학년 증가에 따른 변화가 보다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고학년에서도 수행의 변별력이 유지되어 발달 단계 전반에 걸친 철자 수행의 질적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spelling performance by grade (dyslexia group)
          
          

        

        
          
            
              	Scoring system
              	Grade 1
              	Grade 2~3
              	Grade 4~6
              	Total
            

          
          
            	PWC (%)
            	9.13
(10.64)
            	43.33
(29.21)
            	79.58
(17.63)
            	37.84
(34.76)
          

          
            	PGC(%)
            	23.09
(21.34)
            	64.26
(31.03)
            	93.74
( 5.15)
            	53.91
(36.83)
          

          
            	PPC (%)
            	21.94
(20.49)
            	62.40
(30.49)
            	92.59
( 5.80)
            	52.57
(36.43)
          

          
            	SSS-W-P (%)
            	18.02
(14.47)
            	57.78
(32.23)
            	88.33
(11.45)
            	48.35
(35.80)
          

          
            	SSS-E-P (%)
            	27.98
(22.90)
            	69.76
(32.22)
            	96.67
( 4.07)
            	58.51
(36.98)
          

          
            	SSS-W (0~3)
            	0.54
( 0.43)
            	1.73
( 0.96)
            	2.65
( 0.34)
            	1.95
( 1.07)
          

          
            	SSS-E (0~3)
            	1.65
( 1.10)
            	2.54
( 0.80)
            	2.90
( 0.13)
            	2.20
( 1.05)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PWC=percentage of words correct; PGC=percentage of graphemes correct; PPC=phonologically plausible coding; SSS-W=Spelling Sensitivity Score-words; SSS-E=Spelling Sensitivity Score-elements; SSS-W-P=SSS-w-percentage; SSS-E-P=SSS-e-percentage.
          

        

        

        
          Table 5. 
				
          

          
            Univariate ANOVA results for spelling performance by grade (dyslexia group)
          
          

        

        
          
            
              	Dependent variable
              	Source
              	
                F
              
              	
                η
                2
              
            

          
          
            	PWC
            	Grade
            	69.379***
            	.596
          

          
            	PGC
            	Grade
            	75.014***
            	.615
          

          
            	PPC
            	Grade
            	8.243***
            	.149
          

          
            	SSS-W
            	Grade
            	75.026***
            	.615
          

          
            	SSS-W-P
            	Grade
            	55.302***
            	.541
          

          
            	SSS-E
            	Grade
            	55.602***
            	.542
          

          
            	SSS-E-P
            	Grade
            	55.261***
            	.540
          

        

        
          
            ***p<.001
          

        

        

      

      
        3.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과 해독ㆍ음운인식 능력 간의 상관관계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철자 수행 지표(PWC, PGC, PPC, SSS-K 계열)와 해독 및 음운처리 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r)을 실시하였다(Table 6). 그 결과, 모든 철자 수행 지표는 해독 능력과 중등도 이상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68~.80, p<.001), 음운인식 및 음운회상 능력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54~.64, p<.001). 반면 음운기억과 철자 수행 지표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관계수는 0에 근접하였다(r≈0, p>.90).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spelling performance, decoding, and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in children with dyslexia
          
          

        

        
          
            
              	Variable
              	Decoding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retrieval
              	Phonological memory
            

          
          
            	PWC
            	.722***
            	.608***
            	.561***
            	-.002
          

          
            	PGC
            	.797***
            	.632***
            	.643***
            	-.006
          

          
            	PPC
            	.797***
            	.637***
            	.645***
            	-.006
          

          
            	SSS-W
            	.797***
            	.632***
            	.643***
            	-.006
          

          
            	SSS-W-P
            	.683***
            	.607***
            	.546***
            	-.004
          

          
            	SSS-E
            	.687***
            	.613***
            	.548***
            	-.011
          

          
            	SSS-E-P
            	.683***
            	.607***
            	.546***
            	-.005
          

        

        
          
            ***p<.001
          

        

        

        다음으로 해독 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철자 오류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SSS-W와 SSS-E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그 결과 회귀모형은 해독 수행 변량의 73.9%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R2=.739, 수정 R2=.719, F(2, 41)=37.750, p<.001),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예측 변인 모두 유의하였으며, SSS-W(β=1.550, p<.001)와 SSS-E(β=10.327, p=.014)는 각각 단어 수준과 요소 수준에서의 철자 오류 민감도가 난독증 아동의 해독 수행을 독립적으로 설명함을 보여주었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decoding ability in children with dyslexia
          
          

        

        
          
            
              	Predictor
              	
                B
              
              	SE
              	
                β
              
              	
                t
              
            

          
          
            	Constant
            	8.659
            	2.93
            	—
            	2.96**
          

          
            	SSS-W
            	19.912
            	4.41
            	.945
            	4.52***
          

          
            	SSS-E
            	−1.107
            	4.30
            	−.054
            	−.26
          

        

        
          
            Note. Model fit: R2=.800, Adjusted R2=.791, F(2, 47)=93.74
          

          
            **p<.01, ***p<.001
          

        

        

        요약하면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은 해독 능력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 관계는 단순한 정ㆍ오 반응이나 정확도 지표뿐 아니라 철자 오류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SSS-W와 SSS-E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1. 학년과 집단에 따른 오류 수준 분포 차이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받아쓰기 과제를 기반으로 한 SSS-K 분석을 통해, 학년과 집단에 따라 철자 오류 수준의 분포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반 아동과 난독증 아동은 철자 수행의 양적 정확도뿐 아니라 오류 수준이 조직되는 방식 자체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수행 특성을 보였다. 이는 철자 수행의 집단 차이가 단순한 수행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 양상의 차이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일반 아동(초등 1~2학년)의 경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철자 반응이 상위 오류 수준으로 집중되며 수행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의 부분적 대응 수준에서 출발하여 점차 안정적인 철자를 수행하는 철자 발달 경로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Kim, 2009; Shin et al., 2015; Yang, 2009, 2014)과 일치한다. 즉, 일반 아동의 철자 수행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오류 수준의 분포가 점차 단순화되며 발달적으로 안정되는 전형적인 발달 패턴을 보였다.

        반면 난독증 아동은 전 학년에 걸쳐 오류 수준 분포의 이질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한 학년 내에서도 미완성 반응부터 부분적 대응 수준의 반응, 그리고 정확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학년이 증가하더라도 오류 수준 분포가 단일한 상위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특히 고학년에서도 낮은 수준의 반응이 일정 비율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난독증 아동의 철자 발달이 단순한 발달 지연(delay)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 지식 수준이 공존하는 비전형적 발달 경로(deviant developmental trajectory)를 따른다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관점과 일관된다(Apel et al., 2006; Bishop & Snowling, 2004; Stanovich, 1988; Treiman & Bourassa, 2000).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단어 수준(SSS-W)뿐 아니라 요소 수준(SSS-E)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일반 아동은 요소 단위에서도 대부분 상위 수준의 반응을 보였으며, 비정확한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중간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난독증 아동은 요소 단위에서도 낮은 수준의 반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단어 수준에서 관찰된 오류 수준 분포 특성이 하위 처리 수준에서도 반복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취약성이 단어 단위의 결과적 실패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미시적인 언어 처리 수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난독증 아동 집단의 저학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결과 해석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난독증 진단 및 의뢰가 학령 초기의 읽기 실패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임상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 구성은 초기 학령기 난독증 아동의 철자 오류 구조를 탐색하는 데 있어 임상적 타당성을 지닌 표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오류가 학년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발달 단계로 수렴하지 않으며, 오류 수준의 공존이라는 이질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난독증 진단평가에서 철자 오류의 ‘양적 정확도’뿐 아니라, 오류 수준이 어떻게 분포하고 조직되는지라는 ‘질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난독증 아동의 학년에 따른 철자 수행의 차이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른 철자 수행의 발달 양상을 다양한 채점 지표(PWC, PGC, PPC, SSS-K 계열)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난독증 아동 내부에서 철자 수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든 철자 수행 지표에서 학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난독증 아동 역시 학년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철자 수행이 향상되는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 양상은 채점 지표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정반응률 중심 지표(PWC, PGC, PPC)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수행이 상승하였으나, 중학년 이후에는 일부 지표에서 수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철자 수행에 도달한 이후에는 정ㆍ오 반응 중심 지표가 발달적 변화를 충분히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반응률 지표는 초기 발달 단계의 향상은 포착할 수 있으나, 학령기 후반에 나타나는 질적 변화를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오류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SSS-K 기반 지표(SSS-W, SSS-E 및 백분율 지표)는 학년 증가에 따른 변화가 보다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고학년에서도 수행의 변별력이 유지되었다. 특히 단어 수준과 요소 수준에서의 민감도 점수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도 수행이 단일한 상위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고 지속적인 차이를 보여, 난독증 아동의 철자 발달이 단순히 ‘정확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언어 지식 처리의 질이 점진적으로 재조직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발달이 단순한 발달 지연(delay)이 아니라, 동일 학년 내에서도 다양한 처리 수준이 공존하며 점진적으로 재구성되는 비전형적 발달 경로를 따른다는 선행 연구의 관점과도 맥을 같이한다(Apel et al., 2006; Bishop & Snowling, 2004). 특히 오류 수준 분포 분석에서 확인된 낮은 수준 반응의 지속과 본 분석에서 나타난 민감도 지표의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향상은,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이 학년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상위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이 학년에 따라 발달하되, 그 변화 양상이 지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SSS-K 기반 지표는 정반응률 중심 지표에 비해 난독증 아동의 철자 발달을 보다 민감하고 정교하게 반영함으로써, 학령기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와 발달 경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평가 틀을 제공한다.

      

      
        3.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과 해독ㆍ음운인식 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이 해독 및 음운처리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철자 수행 지표는 해독 능력과 중등도 이상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철자 수행이 읽기 해독과 분리된 기술이 아니라 공통의 처리 기반을 공유함을 시사한다. 반면, 음운기억과는 어떠한 철자 지표에서도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오류가 단순한 기억 용량의 문제라기보다, 언어 지식의 질적 조직과 처리 효율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철자 수행과 해독 간의 높은 상관은 철자 능력이 읽기 수행의 부산물이 아니라, 음운ㆍ철자법적 처리 기반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적으로 발달하는 문해 기술이라는 관점을 지지한다(Apel & Masterson, 2001; Ehri, 2000). 이러한 결과는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자모 지식과 음운처리 능력이 철자와 해독 모두를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Kim et al., 2018)와도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정반응률 중심 지표뿐 아니라, 철자 오류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SSS-K 기반 철자 민감도 지표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귀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해독 능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에서 SSS-W와 SSS-E가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포함되었으며, 해당 모형은 해독 능력 변량의 약 74%를 설명하였다. 이는 단어 전체 수준에서의 철자 오류 민감도와 요소 수준에서의 처리 정확성이 난독증 아동의 해독 수행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임을 의미한다. 특히 요소 수준 민감도 지표(SSS-E)가 예측 변인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은, 난독증 아동의 해독 어려움이 단순한 자소-음소 대응 실패를 넘어 철자 규칙 및 형태소 처리 수준과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에서 일부 백분율 지표가 상이한 예측 방향을 보인 결과는, 정반응률 중심 지표가 철자 수행의 질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표 간 공유변량과 억제 효과(suppression effect)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정반응 비율보다 철자 오류가 반영하는 질적 수준 자체의 해독 수행을 설명하는 데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민감도 기반 지표의 이론적ㆍ임상적 타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해석된다.

        또한 음운기억과 철자 수행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오류가 단순한 작업기억 용량의 제한보다는 음운 구조 분석, 자소-음소 대응, 철자 규칙 및 형태소 표기 지식과 같은 언어 지식 기반 처리의 취약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난독증의 핵심 결함이 음운처리에 있다는 이론적 관점(Bishop & Snowling, 2004)을 철자 영역에서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이 해독 및 음운처리 능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단순한 정확도 수준이 아니라 철자 오류가 반영하는 언어 지식 처리의 질적 수준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철자 평가가 읽기 수행의 부수적 지표를 넘어, 난독증의 언어적 기저를 이해하고 임상적으로 추론하는 핵심 평가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난독증 평가와 중재 과정에서 철자 오류를 단순한 수행 결과가 아닌, 언어 지식 및 처리 과정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난독증 아동의 철자 반응이 학년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오류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수준의 반응이 공존하는 분포 구조를 보였다는 점은, 정ㆍ오 반응 중심의 철자 평가가 난독증 아동의 언어 처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SS-K 기반 오류 수준 분석은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을 단어 수준과 요소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아동이 어느 수준의 언어 지식에 기반하여 철자를 산출하고 있는지를 보다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난독증 선별 및 진단 과정에서 단순한 수행 저하를 넘어, 발달적으로 비전형적인 철자 반응 양상을 조기에 포착하고, 학령기 전반에 걸친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재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이 특정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다른 오류 수준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은, 획일적인 철자 중재보다는 반응 수준에 기반한 차별화된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낮은 수준의 반응이 지속되는 아동과 중간 수준 이상의 반응이 나타나는 아동을 동일한 방식으로 중재하기보다, 오류 수준 분포를 토대로 중재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는 접근이 난독증 아동의 개별적인 언어 처리 프로파일을 반영한 맞춤형 중재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SSS-K는 평가 도구를 넘어 중재 설계를 위한 개념적 준거틀(conceptual framework)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낮은 수준의 반응(0~1점)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아동의 경우 기초 음운 중재가, 중간 수준의 반응(2점)이 주를 이루는 아동의 경우 철자 규칙 및 형태소 인식 중심의 중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상위 수준의 반응(3점)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철자 자동화 및 읽기-쓰기 통합을 목표로 한 중재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임상적 판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 해석과 중재 우선순위 설정을 돕기 위한 참고 틀로 제시된다.

      

      
        5.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SSS-K 기반 분석을 통해 난독증 아동의 철자 오류를 오류 수준의 분포 구조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몇 가지 제한점 또한 지닌다. 첫째, 철자 오류를 수준(level)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동일한 오류 수준 내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형의 언어적 이질성을 정밀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음절 구조의 복잡성에 따른 단계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학년별 표본 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특히 고학년 난독증 아동에 대한 결과 해석과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이 학년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발달 단계로 수렴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언어 지식수준의 반응이 동일 시점에 공존하는 이질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난독증 아동의 철자 수행을 정확도의 문제를 넘어, 발달적으로 조직된 오류 구조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SSS-K 기반 오류 수준 분석은 이러한 공존과 분산 양상을 민감하게 포착함으로써, 철자 수행의 질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하며, 향후 진단적 민감도와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pendix 1. 
				
            

            
              Scoring criteria and rationale for SSS-K: SSS-W
            
            

          

          
            
              
                	점수
                	조작적 정의
                	언어적 근거
                	예시
              

            
            
              	3점
              	∙ 목표 단어와 완전히 일치
              	∙ 음운ㆍ철자 패턴ㆍ형태소 지식이 모두 정확히 적용됨
              	∙ 나라 → 나라
            

            
              	2점
              	∙ 음운변동 규칙 및 문법적 요소의 이해: 철자법 오류 및 형태론적 오류
              	∙ 음운변동 규칙(경음화, 연음화, 기식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등)의 과잉 일반화 또는 부분적 미적용
∙ 동음이형어 오류
∙ 형태론적 오류(조사, 어미 오류)
              	∙ 껍질 → 껍찔
∙ 분류할 → 불류할
∙ 때는 → 떼는
∙ 수미는 → 수미은
            

            
              	1점
              	∙ 자소-음소 대응의 정확성: 
음운적 오류 및 음절 구조 손상
              	∙ 자소–음소 대응 오류
∙ 받침 생략 및 첨가
              	∙ 껍질 → 겁질
∙ 버섯 → 버서
            

            
              	0점
              	∙ 글자 지식 부족
              	∙ 미완성 단어
∙ 의미적으로 무관한 단어 
∙ 무반응
              	∙ 나뭇가지 → 까 
∙ 필통 → 바늘
∙ NR
            

          

          
            
              SSS-W 분석 단위: 단어 혹은 어절.
            

          

          

          
            Appendix 2. 
				
            

            
              Scoring criteria and rationale for SSS-K: SSS-E
            
            

          

          
            
              
                	점수
                	조작적 정의
                	언어적 근거
                	예시
              

            
            
              	3점
              	∙ 목표 철자 요소와 완전히 일치
              	∙ 정확히 적용됨
              	∙ ㄴ→ ㄴ, 은→ 은
            

            
              	2점
              	∙ 철자 오류가 있지만 그럴듯한 오류: 
음운적 오류 혹은 동음이형어
              	∙ 주요자질이 같으며, 분류자질에서 2개 이상의 동일한 음운자질로 대치 
∙ 동일한 음운이나 목표 철자와 일치하지 않음
∙ 조사 오류 중 의미 변화 없음
              	∙ ㅈ→ ㅉ(지연개방성+, 전방성- 자질이 같음)
∙ ㄸ→ ㄲ(지속성-, 긴장성+ 자질이 같음)
∙ ㅗ→ ㅜ(후설성+, 원순성+ 자질이 같음)
∙ ㅐ→ ㅔ(동음이형어)
∙ 껍질을 [껍찔]로 발음한 경우: ‘ㅉ’도 2점
∙ 은(주격 조사)→ 는(주격 조사)
            

            
              	1점
              	∙ 심한 철자 오류: 비음운적 오류
              	∙ 음운자질의 공통성이 없음
∙ 오류 조사로 의미가 달라짐
              	∙ ㅈ → ㄱ, ㄸ → ㅁ, ㅏ → ㅣ
∙ 은 → 도
            

            
              	0점
              	∙ 요소 생략
              	∙ 요소 생략
              	∙ ㅈ → NR
            

          

          
            
              SSS-E 분석 단위: 자립형태소(낱말)는 자소 단위를 1요소로, 의존형태소(조사ㆍ어미)는 형태소 단위를 1요소로 함.
            

          

          

          
            Appendix 3. 
				
            

            
              Scoring examples for SSS-K: SSS-W and SSS-E
            
            

          

          
            
              
                	목표
철자
                	반응
                	PWC
                	SSS-W
                	SSS-E
              

              
                	점수
                	기준
                	점수
                	채점 방식
                	점수
                	채점 기준
              

            
            
              	껍질
              	거
              	0
              	미완성
              	0
              	ㄱ(2)+ㅓ(3)/6
              	0.83
              	ㄱ-ㄲ : 음운적 오류(2점)
            

            
              	꺼지
              	0
              	자-소 대응 오류
              	1
              	ㄲ(3)+ㅓ(3)+(0)+ㅈ(3)+ㅣ(3)+ㄹ(0)/6
              	2.00
              	받침 생략(0점)
            

            
              	꺼삘
              	0
              	자-소 대응 오류
              	1
              	ㄲ(3)+ㅓ(3)+(0)+ㅃ(1)+ㅣ(3)+ㄹ(3)/6
              	2.16
              	ㅉ-ㅃ: 비음운적 오류(1점)
            

            
              	껌질
              	0
              	자-소 대응 오류
              	1
              	ㄲ(3)+ㅓ(3)+ㅁ(1)+ㅈ(3)+ㅣ(3)+ㄹ(3)/6
              	2.67
              	ㅂ-ㅁ: 비음운적 오류(1점)
            

            
              	껍찔
              	0
              	철자법 오류
              	2
              	ㄲ(3)+ㅓ(3)+ㅂ(3)+ㅉ(2)+ㅣ(3)+ㄹ(3)/6
              	2.83
              	ㅈ-ㅉ: 동일 음운이나 오반응(2점)
            

            
              	껍질
              	1
              	정반응
              	3
              	ㄲ(3)+ㅓ(3)+ㅂ(3)+ㅈ(3)+ㅣ(3)+ㄹ(3)/6
              	3.00
              	정확한 철자
            

            
              	분류할
              	불유할
              	0
              	철자법 오류
              	2
              	ㅂ(3)+ㅜ(3)+ㄹ(2)+ㅇ(2)+ㅠ(3)+하(3)+ㄹ(3)/7
              	2.71
              	ㄹ-ㅇ: 유사한 음운적 오류(2점)
            

            
              	불류할
              	0
              	철자법 오류
              	2
              	ㅂ(3)+ㅜ(3)+ㄹ(2)+ㄹ(3)+ㅠ(3)+하(3)+ㄹ(3)/7
              	2.86
              	ㄴ-ㄹ: 동일 음운이나 오반응(2점)
            

            
              	분류할
              	1
              	정반응
              	3
              	ㅂ(3)+ㅜ(3)+ㄴ(3)+ㄹ(3)+ㅠ(3)+하(3)+ㄹ(3)/7
              	3.00
              	정확한 철자
            

            
              	때는
              	대는
              	0
              	자-소 대응 오류
              	1
              	ㄷ(2)+ㅐ(3)+는(3)/3
              	2.67
              	ㄸ-ㄷ: 음운적 오류(2점)
            

            
              	떼는
              	0
              	철자법 오류
              	2
              	ㄸ(3)+ㅔ(2)+는(3)/3
              	2.67
              	ㅐ-ㅔ: 동음이형어 오류(2점)
            

            
              	때
              	0
              	형태론적 오류
              	2
              	ㄸ(3)+ㅐ(3)+(0)/3
              	2.00
              	는: 조사 생략(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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